
마음이 따뜻해지는 상담 이야기 1: 상담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상담이 뭐하는 거에요?” 이전에 필자가 상담을 공부한다고 할 때 많이 듣던 질문이었다.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에게 상담은 익숙하지 않는 단어였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에게도 상담이 무척 가깝게 다가온 듯 하다. 대학마다 상담 전공이 없는 대학이 없고, 

치유, 힐링, 자존감 등의 말들이 키워드가 되고 있는가 하면 곳곳에 한인 상담실도 눈에 띄고 

있으니 말이다. 그만큼 우리 마음에 상처가 많고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도 많다는 

뜻이리라. 좋은 상담자가 절실한 때이다.  

필자가 이전에 들었던 그 질문에 대해 이제 상담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답을 해 본다면 

뭐라 할 수 있을까? 간단하지만 의미있는 표현으로, “상담은 마음을 만지고 영혼을 살리는 

대화”라고 말할 것이다. 마음과 영혼에까지 닿지 못한다면 그것은 상담이 아닌 수다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마음은 참 복잡하고 미묘하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 보면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 우리 마음과 관련된 상당 부분은 뇌의 

전기신호와 화학물질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뇌는 작지만 그 신비는 우주를 

탐험하는 것만큼 깊고 오묘하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온다. 마음의 상처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쉽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순간순간 쓰리고 아프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양면성이 있다. 한편으로 마음은 얇은 유리조각 같아서 조금만 힘을 주면 

바스락 하고 부서져 버린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 받고, 한번 받은 상처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흔적을 남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 마음은 탁구공 같은 탄성이 있어서 

세게 부딪힐수록 반동적으로 그만큼 세게 튀어오른다. 우리는 아무리 큰 상처를 입어도 

어느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회복 능력이 다 

있다. 필자는 이런 놀라운 회복적 탄성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들과 함께 그들의 이런 능력을 발견하고 그들이 회복되는 과정에 

동행하는 것은 상담자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다.   

필자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했지만 졸업 즈음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칠수가 없었다. 심리학이 영적인 영역에 대해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 내면에는 

심리학 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 이 영적인 영역은 심리적 영역보다 더 

깊고 근원적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서는 진정한 치유는 불가능하다. 인본주의 심리학에 

기반한 상담으로는 잠깐 좋아지는 듯하다가도 곧 재발하거나 더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영적 

영역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게 되는 

평강과 회복의 은혜는 심리상담이나 떼라피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있는 치유의 



근원이다. 비록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아픔을 극복하고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아프게 해도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입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만지고 영혼을 살리는 대화가 바로 

상담이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한 사람의 내면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상담의 힘이다. 죽을 수도 있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상담이다. 이런 상담을 훈련받기 

위해서는 심리학도 배워야 하지만 이와 함께 신학과 영성 역시 동등하게 공부하고 

훈련받아야 한다.  

누가복음 4:18-19절 말씀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자, 눌린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문맥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필자는 마음이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과거의 학대와 상처에 포로가 된 사람들,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고 타인의 

아름다움도 볼 수 없는 사람들, 과거 상처가 된 말 몇마디나 행동에 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와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는 것이 상담이다. 물론 기본 전제는 이 말씀에 

강조된 대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다. 상담은 주님의 능력으로 내담자의 마음을 만지고 

영혼을 살리는 대화이다. 많은 분들이 월드미션 대학교 상담대학원을 통해 이와같은 좋은 

상담자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